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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충남도당

2017년  4월  23일(일)
대변인 : 김  연(010-3355-4074)

담  당 : 우승윤 정책실장

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-2, 승지빌딩 5층 / 041-569-1500, 010-3406-5528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허리케인 유세단, 부여‧청양에서 5일장 누벼

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이끄는 ‘허리케인 유세단’이 4월25일

(화) 부여군과 청양군을 방문했다.

허리케인 유세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양군 정산장에서 유세를 벌인데 이

어 11시 부여장 집중유세, 중앙시장 및 터미널 인근에서 순회인사를 하고 터미

널 앞에서 퇴근길 유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.

이밖에도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부여군 핵심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 

중반 당내 결속력을 다졌다.

박 도당위원장은 “핵심당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가까운 분들부터 챙겨야 한다. 

가족과 친지, 지인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꼼꼼히 

챙겨 달라”고 당부하며 “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다음에 안

희정 충남지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”고 강조했다.

하루 전인 4월24일(월) 천안을 방문했던 문재인 후보도 “안희정 충남지사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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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,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길을 

열고 힘껏 돕겠다”고 밝힌 바 있다.

박 도당위원장은 이어서 “사실 부여와 청양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

은 지역이었는데, 오늘 직접 와보니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이 피부로 느껴진

다. 반드시 우리 충남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부여와 청양 당원

들께서 앞장서 달라”고 독려했다.

한편,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현 공주부여청양지역위원장, 박정현 전)충남도 정

무부지사, 김명숙 전)청양군의원 등 당원 40여 명이 참석했다.


